
2026-202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후보국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작은 국가로서, 라트비아는 유엔 헌장, 다자주의, 그리고 국제법 존중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통해 자국의 주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다자 체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라트비아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유엔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분쟁 
예방,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유엔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공여국(donor country)으로 활동해 온 라트비아는 2030 의제 이행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분쟁 예방과 평화 
유지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라트비아는 전 세계에서 고용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법적으로 남녀 평등을 완전히 
보장하는 선도 국가 중 하나이며, 성평등 보호와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숲이 풍부한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서, 천연자원 관리, 깨끗한 물 접근, 해양 오염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성, 일관성, 투명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며,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 지역 기구, 시민사회 
및 청년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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